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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전남도립미술관 광주일보주최

10월6일 ~ 2023년1월29일

20세기현대미술의거장조르주루오의작품

을만날수있는전시회가열립니다.

올해창사70주년을맞은광주일보사는전남

도립미술관과함께 인간의고귀함을지킨화가

조르주루오전을개최합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조르주 루오(1871~

1958)는특유의격렬하고자유분방한선과깊

은색상의표현으로자신만의독창적인세계를

구축해 나간 작가입니다. 20세기 유일한 종교

화가로불리는그는성서나종교적인주제의작

품뿐아니라사회의약자였던광대, 곡예사등

삶과전쟁의비극속에고통받는인간들의모습

을형상화해왔습니다.

모두6부로나뉘어진행되는전시에서는대표

작 미제레레(Miserere)를비롯해 오렌지가

있는정물 등프랑스국립퐁피두센터와조르

주루오재단에서엄선한유화, 판화등 2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또 루오가 사용했던

붓과팔레트등유품도함께전시되며루오재단

회장등이참여하는국제세미나도열립니다.

특히 연계전시 조르주 루오와 한국미술전

에서는 이중섭구본웅손상기 등 루오의 화풍

이나예술정신에영향을받은 작가 23명의 작

품 50여점도함께선보입니다.

예술을사랑하는이들의많은관심바랍니다.

일시 : 2022년10월6일(목)~2023년1월29일(일)

장소:전남도립미술관

주최 :전남도립미술관,광주일보, KBS광주방송총국,

주관 : KBSBUSINESS, 두미르

협력:조르주루오재단,프랑스국립퐁피두센터,말랭그갤러리

후원:주한프랑스대사관

인간의고귀함을지킨화가조르주루오

◀베로니카

1945년경유채 50x36㎝

퐁피두센터소장

조르주루오

전남도립미술관

쌀값폭락한숨농민들얘기들어보니 ▶6면

손흥민13분만에골 골 골…해트트릭 ▶18면

세계문화유산한국의서원-경주옥산서원 ▶22면

IT 소프트웨어 AI기업입주급증

광주첨단산단첨단화속도붙었다
입주기업2021년말1695개사서

올7월1956개사…15.40%늘어

지식산업센터주도산업구조재편

젊은층근로자늘자상권도변화

20대인기카페 주점 핫플로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에대규모지식산업센터가잇따라조성되면서소프트웨어와AI 등 IT기업들의입주가증가, 제조업중신의산업구조가바뀌고있

다.사진은산단에조성된지식산업센터전경.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가젊어지고있다.올

해들어 IT 관련기업들의입주가급증하면서 산

업단지=공장 밀집지역이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

다. IT 관련 기업들이 첨단산단에 새롭게 둥지를

틀면서젊은연령의근로자들이늘고있고,덩달아

인근상가는 20대고객들에게큰인기를얻는카페

와주점등이른바 핫플 (핫플레이스)이조성되면

서산단주변상권역시눈에띄게변화하고있다.

18일한국산업단지공단광주지역본부에따르면

광주첨단산단 내 입주 기업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동시에입주하는기업들의업종도변화하고있다.

우선첨단산단내입주기업은 2020년말 1506개

사에서 2021년말 1695개사로 12.55%증가한것

에 이어 올해 7월 말 기준 1956개사로 전년 대비

15.40%늘었다.

산업단지공단은올연말까지첨단산단입주기업

이2530개사로급증할것으로예상하고있는데,이

는전년대비무려 49.26%가증가하는것이다.

무엇보다주목할만한것은입주업종의변화다.

지난해 451개사이던전기전자업종은올해 470개

로 4.21%, 기계는 154개사에서 156개사로 1.30%

증가한반면, 비제조업은 1042개사에서 1280개사

로 22.84%늘었다.

첨단산단내주요제조업인전기전자와기계,석

유화학 이외 IT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등

관련기업이크게늘면서산업구조가바뀌고있다

는게산업단지공단의설명이다.

이처럼첨단산단내 IT관련기업이급증하는등

산업구조가변화를맞은것은최근잇따라조성되

고있는대규모지식산업센터의역할이컸던것으

로보인다.

지난해말기준첨단산단내지식산업센터건립

은총 13건이승인을받은것으로파악됐다.이중

7건이준공을완료했고, 5건은건축중이다. 나머

지 1건도곧착공에들어간다.

지식산업센터내입주계약을한기업 1230개사

중 IT등정보통신업종과비제조업은89.02%수준

인 1095개사에달한다.승인을받은지식산업센터

의완공이속속이뤄지면첨단산단에입주하는 IT

관련기업들은앞으로더빠르게늘어날것으로전

망된다.

지식산업센터는제조업과지식산업및정보통신

산업업종, 이밖에지원시설이복합적으로입주할

수있는다층형집합건축물이다.기존아파트형공

장이정보통신산업등첨단산업의입주가증가하는

현실을반영,지식산업센터로명칭이변경됐다.

IT와소프트웨어,AI등관련기업의특성상젊

은연령층의종사자들이많다는점에서산단내분

위기도크게달라졌다.

평일점심시간이면작업복대신캐주얼한차림의

젊은직장인들이식사를하기위해거리로쏟아져

나오고, 변변한카페와식당을찾아보기힘들었던

산단내상가역시젊은고객들이선호하는인기프

렌차이즈를비롯한다양한외식업종이속속들어서

고있다.

첨단산단에젊은연령대의직장인이몰리면서광

주지역주요상권의흐름변화도감지된다.소셜네

트워크서비스(SNS)에서 광주핫플로유명한카

페와주점,음식점등이첨단산단주변에조성되면

서광주의 20대들이첨단으로몰리고있어서이다.

거리가멀다 , 교통편이열악하다는이유로외

면받던첨단지구상권이이제는 일부러찾아가는

상권으로떠오르고있다는게지역외식업계의분

석이다.

박진석현대외식연구소이사는 최근첨단지구에

전국에서유명한음식점브랜드들이잇달아문을열

고젊은층고객의유입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며

젊은층의유입이많은첨단지구가광주의주요상

권으로자리를잡게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